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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욕, 왜곡된 성욕  January 17
•디모데후서 2:20-22 

‘정욕’(헬, 에퓌뒤미아)은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단순한 성욕 

또는 신체적 감탄이나 평가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본적 욕구이며 자연스러운 반응

입니다. 그러나 정욕은 죄로 변질된 반응으로서 왜곡된 성욕입니다. 즉 전인격적 

사랑의 헌신이나 윤리적인 책임감 없이 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강렬한 육체적 

욕망을 말합니다.

정욕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성적으로 갈구하게 합니다.         정욕은 매우 강력

하며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생활과 의지, 노력으로 되지 않으며, 하나님

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그릇인 우리를 

더럽힙니다. 정욕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없

습니다. 정욕은 ‘현실 도피의 죄악’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상황을 살펴보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잘못된 궤적에 들어선 것을 볼 수 있습

니다(삼하 11:1-5). 건강한 일상을 떠남으로써 성욕이 정욕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다

윗은 깊은 참회에도 불구하고(시 51편), 큰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삼하 12:10-12). 

정당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정욕에는 육체적·정신적·영적

인 자아를 주고받는 윤택함이나 친밀함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성욕을 채우기 위

한 만남만 남게 됩니다. 정욕은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

정을 파괴합니다. 나아가 성적 도착은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고, 허무로 치닫게 합니다.

나는 아름답고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합니까?

❶ 하나님이 허락하신 윤택하고 친밀한 참된 관계를 누립니까? 

❷ 정욕이 결국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